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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으로 
희소금속 국가 수급위기를 대비한다

- 『국가 핵심광물 전용비축기지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 국비 2,417억 원 지원, ’24년부터 3년간 구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12월 6일(수) 개최된 제6차 재정성과평가위원회

(위원장 :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서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이 

총사업비 2,417억 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22. 8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및 평가착수 → (’23. 12월) 최종 통과

  이를 통해 ’24년부터 총사업비 2,417억 원을 투입하여 새만금 국가산단 내 

부지면적 약 19만㎡, 건축연면적 약 11만㎡ 규모의 비축기지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핵심광물의 국가 전략비축 인프라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되었다.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은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희소금속 비축 확대 정책의 안정적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3종의 희소금속 비축량을 ’31년까지 100일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신규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에 현재 비축 중인 광물과 향후 확대 

예정인 광물을 체계적으로 비축‧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비축한 핵심광물은 수급위기 발생 시 국내 산업의 단기적인 수급 차질

을 해소하는 데 활용되어 산업자원 안보를 확립하고 국내 연관 산업의 피

해를 예방하는 등 관련 산업의 안정적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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